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
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최차연 성 별 여성 출생연도 1941

면담자 정지선 소 속 미추홀 시민기록단 검독자

면담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2

휴먼시아 1단지 

115동 1501호

면담지원 송미정

면담 일시 2025 년  7 월  10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51분  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3327

구술 개요

구술자는 학익동에서 정착했던 시기와 계기, 학익동 거주지 근처의 풍경, 동양화학 인

근 마을에서의 생활 모습, 남편(김성호)이 다녔던 카바이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 학익

동에서 살았던 집, 집의 구조와 살림살이 장만에 대한 이야기, 남편(김성호)이 했던 일

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여성 노동자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 당시 생

활사 이야기, 집을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살림을 불렸던 에피소드, 동양화학 인근 공

장에 대한 기억, 자녀 양육 시절의 에피소드, 동양화학이 지역 주민에게 준 영향에 대

한 생각,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 지금까지 유

지하는 친목회 모임, 남편의 술자리, 옛 서창동 땅에 대한 기억, 집을 넓히기 위해 힘

들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인터뷰 소회 및 안동 식혜와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 

슬기롭게 지냈던 결혼 생활,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줬던 구술자의 시간과 노력,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술자의 이야기, 뜨개질 조장 시절의 에피소드 그리고 앨

범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함

주요 색인어

학익동, 동양화학, 카바이트 공장, 조선철강공업, 삼우운수, 인하대학교, 국민주택, 

제재소, 우물, 공동 수도, 연탄, 똥꿀레, 안동, 호랑불, 담배공장, 급여, 꽃자리, 할

부, 뱃머리집, 루삥, 안동댁, 국민연금, 도나무 공장, 농약공장, 레떼루, 외상, 이자, 

두부공장, 태광산업, 유공 저유소, 장미아파트, 새인천풀장, 청학풀장, 문학산, 도시

락, OCI, 연탄 공장, 뜨개질 조장, 신포동, 부업, 친목회, 당구장, 막걸리문화, 보리

사탕, 서창동 개발, 안동 식혜, 토마토 잼, 청력 보조금, 학익초등학교, 서인천 중학

교, 송도고등학교, 여성 노동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학익동에서 정착했던 시기와 계기

00:00:00

∼

00:01:41

- 1941년도에 안동에서 태어나 29세에 인천 학익동으로 이주함

- 친정 오빠가 동양화학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소개로 인천으로 오

게 됨

- 당시 학익동의 주택들은 오두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고, 비가 오

면 질퍽거리는 환경이었음

2. 학익동 거주지 근처의 풍경, 동양화학 인근 마을에서의 생활 모

습 

00:01:42

∼

00:08:54

- 당시 학익동은 도랑과 개천 주변에 집을 지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

이었음

- 인하대학교가 건설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

로 변하기 시작함

- 초기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서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퍼서 사용했음

- 공동 수도가 생겨서 물을 공급 받았음

- 난방은 연탄을 사용했고, 제재소에서 주운 나무껍질이나 찌꺼기로 

불을 살리기도 했음

- 거주지는 조선철강공업 근처 언덕길 옆이었음

- 당시 집의 구조는 뱃머리 모양이었음

- 3년 후 인하대학이 보이는 곳에 지어진 국민주택을 구매해 이사

함.

3. 남편(김성호)이 다녔던 카바이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

00:08:55

∼

00:14:58

- 카바이트 공장은 동양화학 계열로, 현재 인하대학교 기숙사 자리

였음

- 남편 김성호씨는 카바이트 공장에서 근무하여, 종종 카바이트를 

가져와 밤에 불을 밝히기도 했음

- 공장은 소음이 심하고, 약취도 심했음

- 남편의 급여는 잔업까지 하면 최대 3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었음

-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천원, 집 한 채가 5만원 정도 였음

- 현재 삶을 가시밭을 지나 도달한 인생의 꽃자리라고 표현함  

4. 학익동에서 살았던 집, 집의 구조와 살림살이 장만에 대한 이야

기 

00:14:59

∼

00:18:32

- 맨손으로 인천에와서 살림살이를 장만하였음

- 구술자도 사무실 청소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됨

- 뱃머리집의 구조와 루삥집에 대한 설명을 하심

- 당시엔 그래도 풍족하게 2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했으나 슬레이

트 집이라 겨울에 무척 추웠음



5. 남편(김성호)이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00:18:33

∼

00:21:23

- 10년 정도 남편이 근무했던 카바이트 공장, 공장 폐쇄 시까지 일

함

- 카바이트 공장 이후 LPG 가스 회사에서 근무, 국민연금 가입

- 퇴직후 경비직으로 일하다가 암과, 뇌경색으로 별세

- 자녀들이 자리잡고, 손주들이 태어나 잘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6. 여성 노동자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 당시 생활사 이야기

00:21:24

∼

00:27:55

- 용현동 소재, 기름통(드럼통)을 씻는 곳에서 근무함

- 학익동 소재, 농약공장에서 라벨 붙이는 일을 함

- 거주지 인근 가게에서 생필품을 외상으로 구매 후, 월급날 갚음

- 동네에는 국숫집, 연탄집, 세탁소, 충남상회 등 다양한 구멍가게

가 있었음 

- 이자 놀이를 하는 쌀집 아주머니에게 신용을 얻어 친척들을 도와

줌

7. 집을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살림을 불렸던 에피소드

00:27:56

∼

00:33:21

- 학익동 국민주택 49평을 130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인근에 택시회사

가 들어와 소움 문제가 발생함

- 15년 거주 후 1,500만원에 택시회사에 판매함 

- 국민주택 매도 후 가좌동과 안동집을 각각 구매함

- 가좌동에서 동암역 인근으로 이사 했다가 현재 사는 집에 정착함

-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고, 시세 상승 후 매도 하는 방식으

로 살림을 불렸음

8. 동양화학 인근 공장에 대한 기억

00:33:22

∼

00:35:55

- 밤새 두부를 만들어 소음이 발생하는 두부 공장이 있었음

- 담배공장, 태광산업, 동양화학, 나무 제재소, 벽돌 공장, 철강 공

장 등 주변에 공장이 많았음

- 학익동에는 공장이 많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면 돈은 벌기 

좋은 환경이었음

9. 자녀 양육 시절의 에피소드

00:35:56

∼

00:38:15

- 카바이트에서 근무했던 남편 덕분에, 새인천 풀장을 무료로 이용

하였음

- 여름마다 아이들과 함께 풀장으로 나들이 갔음

- 자녀들이 학익국민하교 재학 중일 때, 문학산으로 소풍을 자주 

감. 

- 자녀들이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당시 문

화였음(구술자의 친정아버지도 안동에서 올라오심)

10. 동양화학이 지역 주민에게 준 영향에 대한 생각 00:38:16



- 동양화학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기반

이었음

- 인근 공장으로 인해 환경이 나빴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음

- 동양화학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정감

을 주는 곳이었음

∼

00:39:34

11.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

00:39:35

∼

00:45:50

- 공장 일 외에도 부업으로 뜨개질을 하며 생계에 보탰음

- 학익동 뜨개질 조장으로 활동함

- 동인천, 신포동에서 외국 수출용 실을 받아 동네 아주무니들에게 

작업을 지시했음 

12.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 지금까지 유지하는 친목회 모임 00:45:51

∼

00:47:43

- 30년간 지속하고 있는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의 친목회

- 안 가본데 없이 다 갔던 친목회 여행

13. 남편의 술자리, 옛 서창동 땅에 대한 기억, 집을 넓히기 위해 

힘들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00:45:51

∼

00:57:38

- 집이 아닌 외부에서 즐겼던 남편의 저녁 회식 문화

-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보리 사탕 하나씩은 사줬음

- 티셔츠 하나, 신발 한 켤레로 7~8년을 사용하는 절약적인 생활

-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5채의 집을 마련함

- 당시 서창동은 허허벌판이었음

- 자녀 교육과 집 마련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미뤘던 삶에 대해 후

회함

14. 인터뷰 소회 및 안동 식혜와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

00:57:39

∼

01:07:56

-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 창피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구술자

- 토마토 잼(주스)을 직접 만들어 내어줌

- 안동 식혜에 대한 설명을 함

- 병원에 돈 줄 바에야 과일을 사서 주변과 나눠 먹는게 낫다고 하

는 구술자의 철학

-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심해 외출을 멀리는 하지 못함

- 청력 저하로 국가 보조금 수령중임

15. 슬기롭게 지냈던 결혼 생활,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줬던 구

술자의 시간과 노력 01:07:57

∼

01:21:34

-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며 살아옴

- 조카네를 눈 한번 흘기지 않고, 친 자식처럼 돌봄

- 머리 좋은 조카들은 공장 대시 학교로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



원함

- 국민주택 한 방에서 9명 가까이 생활한 적도 있어서 정부미 쌀 7

말을 삶아내며 대가족을 먹이고 재움

- 자신의 젊은은 없어졌지만, 대신 자녀들과 조카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함

16.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술자의 이야기, 뜨개질 조장 시절

의 에피소드
01:21:35

∼

01:29:41

- 17세부터 뜨개질과 자수를 시작함

- 자수 작품은 여름철 시원한 덮개나 장식용으로 사용함

- 남편에게 직접 떠 준 옷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음

- 과거에는 버스 대신 봉고차를 타고 동인천으로 이동했음

-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면 버스기사님께 꼭 나눠드리고 옴

17.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

01:29:42

∼

01:47:24

- 아들 결혼식, 대학교 시절, 군대 시절 등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김

- 학익국민학교, 서인천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 자녀들의 학창시절

을 따라다니며 기록함

- 카바이트 공장 동료들과의 야유회, 친목계원들과의 제주도 여행 

사진에 대한 설명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